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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는 2017년도의 경제성장목표를 3%로 잡고 있다 합니다. 문재인 장부의 성장목표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4% 이상일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런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정책의 쇄신을 요할 것입니다. 그 중의 한 가지가 공항과 항공 관제 업무의 민영화입니다. 캐나다는 이미 이 사업을 민영화 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는 항공관제 업무를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영사업과 마찬가지로 비용이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 관제 업무의 비용이 66% 증가하는 동안 캐나다는 20%나 감소했다 합니다. 민영 업무는 이익을 내지 못하면 폐쇄나 파산을 해야 하지만 정부 운영 업무는 적자를 대소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적자운영을 이어갈 뿐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항공 관제 업무를 민영화 하자는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의 예산 편성 시에 민영화가 입법될 가능성이 있다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망세금의 철폐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부모가 서거하면 자녀들이 자산을 자동적으로 인수하게 되는데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을 철폐하자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서는 단 일년 동안만 이 사망 세를 면제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이런 사망세율이 내우 높다고 합니다. 부모가 뼈빠지게 일하여 모으면서 자산에 대한 세금을 매년 정부에 지불해 왔는데 사망 시에 목돈으로 사망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니 죽기가 억울하다는 말을 한국에서 노년 층의 친구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망 세 폐지는 미국에서 공화당이 주로 지지하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구성이 하원은 2년 마다, 그리고 상원은 의원의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세금이 폐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화보장 연금을 민영화 하자는 주장은 수십 년간 정계의 일각에서 주장되어 온 제도입니다. 사화보장 예치금이 얼마 못 가서 바닥이 난다는 주장도 매년 듣는 말입니다.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현재의 근로자들로부터 거두어 드리는 자금으로 오래 전에 은퇴한 은퇴자들의 연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근로자가 은퇴할 때에는 그 자금이 고갈 될 것이라는 전망은 수십 년 전부터 들어 온 말입니다. 만일 사회보장금을 민영화하면 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사망하더라도 일반 IRA 연금처럼 그의 배우자나 자녀가 잔여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보장제도는 은퇴자가 사망하면 은퇴연금 잔여 금을 배우자나 자녀가 이어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을 전액 세금공제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선 사업이 충분한 자금으로 잘 운영되면 그만치 정부의 복지 지출이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세금 공제로 인한 세입의 감소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현재 자산 기부 전액을 공제하도록 하자는 의원들이 상당수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선기부 전액을 공제받는 제도는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게 보여집니다. 또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 처럼 대학 학업 수업을 군 기지 안에서 대학이 파견한 교수들이 강의를 하도록 해서 군 복무 중에 학업이 중단 되지 않게 하는 정책도 한국에서 채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끝
